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7. 11. 16(목)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상황실장 김일평, 상황반장 이성해, 반원 이정기
∙☎ (044) 201-4170, 4164, 3573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교통부장관)는 11월 16일

건설분야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회장: 명지대 박영석 

교수)와 대한건축학회(회장: 경일대 하기주 교수)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과 함께 피해분석 및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현재 포항지역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 중인 

긴급 안전점검에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보다 

신뢰성 높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 대한토목학회 소속의 울산대 김익현 

교수 등 5명, 대한건축학회 소속의 부산대 오상훈 교수 등 5명,

총 10명의 지진전문가*가 피해현장에서 점검조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참여 지진 전문가>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대한
토목
학회

김익현 울산대학교 교수

대한
건축
학회

오상훈 부산대학교 교수
하동호 건국대학교 교수 이승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송종걸 강원대학교 교수 이강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동수 KAIST 교수 최경규 숭실대학교 교수
박두희 한양대학교 교수 김승직 계명대학교 교수

대표적 토목·건축 학술단체 공동조사단 구성(5보)



ㅇ 앞으로, 해당 전문가들은 긴급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지진 

정책 수립과정까지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민간 전문가들이 자발적

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재능 기부사례로서 정부로서는 매우 감사

하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ㅇ “이번 일로 인해 신뢰성 높은 점검결과와 실효성 높은 보수·보강

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번 

사례가 민관 합동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서 선진

적인 재난대응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 044-201-3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